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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낙농 산업 동향 Ⅶ: 2024년 유제품 생산 및 교역을 중심으로

조아영․오세종*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Global Dairy Industry Trends Ⅶ: 
Dairy Production and Trade in 2024

Ayeong Jo, Sejong Oh*

Division of Anim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Recently, the global dairy industry has undergone notable structural changes, driven by 
geopolitical conflicts, global inflation, climate-related disruptions, and shifting 
consumption patterns. This review examines the global and regional trends in dairy 
production, consumption, trade, and prices from 2015 to 2024. In 2024, global milk 
production increased by 2.2%, reaching 983 million tons, and it is projected to exceed 
1,000 million tons in 2025. Production growth in traditional dairy-exporting regions such 
as North America, Europe, and Oceania remained less than the global average, whereas 
Asia and Africa recorded stronger increases supported by increasing domestic demand, 
government support, and favorable milk prices. Global dairy consumption has outpaced 
production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largely driven by an increased demand for 
fat-rich products. Dairy trade recovered in 2024 as major exporters diversified markets 
amid weak Chinese demand. In Korea, raw milk production has remained relatively stable; 
however, dairy consumption has declined owing to low birth rates, rising prices, and the 
expansion of plant-based alternative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a transition towards 
value-oriented production and market diversification in the global dai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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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거부터 낙농 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

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산과 교역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세계 우유 생산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 이후 세계 우유 생산량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9억 8,300만 톤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우유 생산량은 2025년에 10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남미 지역의 우유 생산 증가율

이 세계 평균 성장률(2015–2024년 연평균 2.2%)을 하회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한편, 2022년 이후 전쟁에 따른 비용 충격과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세계 유제품 교역은 정체 양상

을 보이며 2023년에는 0.8%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24년에는 주요 수출국들이 중국 수요 부진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함에 따라 교역 증가율이 2.1%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치즈 

및 버터·버터오일 교역은 장기 추세를 상회한 반면, 전지분유는 소폭 증가, 탈지분유 교역량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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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

국내 총 우유 생산량은 194만 톤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상승했다(Fig. 1). 이러한 증가는 상반

기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였으나, 3분기 이후에는 폭염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 국

내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 환산 기준 401만 톤으로, 2023년 대비 9.5%가 감소하였고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83.9 kg에서 76 kg으로 감소하였다(Fig. 2). 이 배경에는 경기 둔화, 소비자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저출산에 의한 구조적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4년에 2.4%로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소비는 비교

적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EU 27의 유제품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

으며, 최근에는 고단백 유제품 소비가 확대되면서 생산 구조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1].

반면, 아시아는 여전히 전 세계 유제품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수요 지역이지만, 2024년 

소비 증가율은 2%로 과거 평균에 비해 둔화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The World Dairy Situation 보고서의 일부분을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

고자 낙농진흥회에서 제공받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낙농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낙농진흥회 및 

IDF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낙농 비즈니스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우유’, ‘밀크(milk)’, ‘액상 우유’라는 용어는 각각의 의미를 본문 내에서의 

사용 의도와 구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우유: 원유(raw milk)를 의미하며, 젖소에서 착유된 후 어떠한 가공이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젖을 지칭한다. 

• 밀크(milk): 사람이 음용 가능한 모든 젖을 의미하며, 젖소뿐만 아니라 버팔로, 염소, 양, 말 등 

Fig. 1. Annual milk production in Korea.

Fig. 2. Total dairy products consumption and per capita consumption in Korea.



2024년 세계 낙농 산업 동향

https://www.ejmsb.org J Dairy Sci Biotechnol Vol. 44, No. 2 ｜67

다양한 포유류로부터 채취한 젖을 포함한다. 

• 액상 우유: 시유(market milk, liquid milk, fluid milk)를 의미하며, 착유된 원유를 표준화, 

균질화, 살균 및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한 유제품이다.

본 론 

1. 밀크 생산 동향

전 세계 밀크 생산량은 2024년에 평균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간 전통적인 유제품 수출 지역과 자급률 제고 및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신흥 낙농 

국가 및 지역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남미 지역의 밀크 생산 증가율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계 우유 생산 연평균 성장률(2.2%)에 미치지 못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

은 밀크 생산 증가율이 관찰되었다[1].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밀크 생산 증가는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유제품 수요 확대, 정부 지원 정책, 유리한 가격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우유 생산 동향

전 세계 밀크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는 2024년 기준 전체 밀크 생산량의 81%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여 총 7억 9,900만 톤에 도달하였다(Fig. 3). 최근 수년

간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시아는 전체 증가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150만 톤을 기여하였다. 그 결과 2015년–2024년 기간 동안 아시아의 연평균 우유 생산 

성장률은 4.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가 2024년 아시아 지역 전체 우유 생산 증가분의 약 79%를 차지하

였으며, 젖소유 생산량을 약 900만 톤 증가시켰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요 확대, 생산성 향상,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Fig. 3. Global milk production. (A) Total milk production from all species, (B) cow milk production, 
(C) buffalo milk production, (D) milk production from other species. Adapted fro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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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경우 2024년에 우유 생산량이 2.8%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 둔화, 우유 공급 과잉, 

우유 가격 하락, 소비자 신뢰 저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젖소 도태가 발생한 데 기인한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우유 생산량은 2024년에 5.7% 증가하여 2015–2024년 평균 성장률(2.2%)을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우간다 지역은 정부가 우유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우유 생산 증가

율 40%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 

3. 버팔로유 생산 동향 

버팔로유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그러

나 최근 2년 연속으로 버팔로유 생산 증가율은 이러한 장기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렀

다. 2024년 버팔로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총 1억 4900만 톤에 도달하였다(Fig. 3). 

버팔로유는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우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이후 1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1]. 세계 최대 버팔로유 생산국인 인도의 경우 

2024년 생산 증가율이 2.1%로, 장기 평균 성장률(3.8%)을 크게 하회하였다. 그럼에도 인도는 생산 

규모가 커 2024년 전 세계 버팔로유 생산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하였다[1].

4. Sheep milk, goat milk, 기타 동물의 milk 생산 동향 

우유(cow’s milk)에 비해 기타 축종에서 생산되는 밀크의 생산 증가는 2024년 전년 대비 1.7% 

성장하며 2015–2024년 평균 성장률(1.9%)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증가는 염소유(goat milk)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염소유의 전 세계 생산량

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전통적인 유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영유아 영양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틈새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염소 사육 두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업적, 전문

적 생산은 EU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양유(sheep milk) 생산은 최근 수년간 약 1,000

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낙타유(camel’s milk), 말유(mare’s milk) 등 기타 축종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2024년

에 0.4%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

5. 글로벌 유제품 소비 동향

2024년 전 세계 유제품 소비량은 9억 8,500만 톤에 이르렀으며,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

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24년 120.7 

kg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중국의 유제품 소비 정체에 영향을 받아 2024년 아시아의 유제품 소비 증가율은 2%에 그쳐, 과거

의 평균적인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소비 증가를 주도한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2024년 생산 증가율이 각각 7.1%, 

3.8%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국제 교역에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유 생산 증가가 곧바

로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주요 소비 시장인 미국과 EU 27의 경우 치즈와 크림 소비는 증가한 반면 탈지분유(skim 

milk powder, SMP)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1].

6. 유제품 교역 동향

2020년대 초반 전 세계 유제품 교역은 여러 외부 충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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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유제품 소비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망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 식물성 유지, 에너지 가격 등이 상

승하였다. 이 때문에 유제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유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

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국의 유제품 수요 감소와 주요 운하 항로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계 유제품 교역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Fig. 4). 이는 주요 수출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에서 새

로운 판로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데 따른 결과이다. 

세계 치즈 교역량은 2024년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총 380만 톤,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 미국은 2024년에 가장 큰 절대적인 증가 폭을 기록한 국가로, 전년 대비 

7만 5천 톤 이상의 치즈 수출 증가를 나타냈다. 이 중 58%는 멕시코로 수출되었으며, 대한민국 수출

은 1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Fig. 5).

2024년 세계 버터 및 버터오일 교역은 3분기와 4분기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뉴질랜드는 2024년에도 세계 최대의 버터, 버터오일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전체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였다[1].

Fig. 4. Global trade of dairy products. Adapted from ref. [1].

Fig. 5. Export share development of key exporters on the world dairy market. Adapted fro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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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제품 가격 동향

FAO 유제품 가격지수(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dairy price index, FDPI)는 

2024년 연평균 129.7포인트를 기록하여, 2023년 연평균 대비 6포인트(4.8%) 상승하였다. 

2024년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전년 대비 밀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버터를 

중심으로 한 공급 제약 속에서 강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된 점에 있다.

버터 가격지수는 모든 유제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반등을 기록하여, 2023년 평균 대비 37%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승세는 천연 지방을 선호하는 식이 트렌드 변화와, 동남아

시아 지역의 외식. 식품 서비스 부문 수요 증가에 힘입은 글로벌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WMP) 가격지수 역시 연평균 11% 상승한 반면, SMP 가격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대로 치즈 가격지수는 2024년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치즈 가격은 20.7% 상승하였다. 이는 연중 후반부에 

강한 반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Fig. 6). 

8. 주요 국가별 낙농 동향

2024년 중국에서는 액상 우유(liquid milk) 소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평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년 대비 9.4%의 감소

를 기록하였다. 

중국 국가영양건강지도위원회 사무국이 ‘기름은 줄이고, 콩은 늘리고, 유제품은 더하자(Reduce 

Oil, Increase Beans, Add Dairy)’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유제품의 섭취를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U 27의 우유 가격 상승이 낙농가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연중 후반기

에는 가축 질병 발생과 환경 규제가 우유 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EU 27의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하며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치즈 생산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7%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24년에는 2.3% 증가

로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네덜란드의 2024년 평균 우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7% 상승하였고, 우유 공급량은 감소하였다. 

주된 원인은 블루텅병(bluetongue virus)의 발생으로, 감염된 젖소에서 산유량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24년 기준 네덜란드 낙농 산업에는 총 27개의 유제품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54개의 생산 

Fig. 6. Global price of dairy products. Whole milk powder is shown in orange, Skim milk Powder 
in blue, Cheese in green, and butter in purple. Adapted fro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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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2024년 EU 회원국 대상 유제품 수출액은 약 87억 유로로, 전체 유제품 수출액의 76% 

이상을 차지하였다[1].

결 론

전 세계 밀크 생산량은 2024년에 전년 대비 2.2% 증가한 9억 8,300만 톤에 도달하며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남미 지역의 생산 증가율

은 장기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정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유제품 수출국과 신흥 낙농 

국가 간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구조 변화와 함께 국내에

서도 우유 생산은 정체된 반면 유제품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용도별 우유 가격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산업 구조 조정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다.

우유가 여전히 세계 밀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산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성장

세가 두드러졌던 버팔로유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되며 전체 생산 비중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1]. 

종합하면, 세계 낙농 산업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과 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상 우유 생산보다 치즈, 유청, 고지방 

유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중심의 가공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낙농 산업은 ‘어떠한 형태의 유제품을,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

가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리뷰에서 제시한 글로벌 및 지역별 낙농 동향 분석은 향후 

낙농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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